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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을 불 때마다,
내 곁을 지키던 작은 위로가 있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 수채

교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주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아 안민수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마음이 피폐해져 간다.

울음이 나오려고 하면

잠시 가슴을 문지르면서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매일을 견뎌 내고자 휘파람을 불지만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건 

친구도 가족도 아닌 강아지 덤덤이뿐인데…….



수채는 울음이 날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덤덤이, 들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요? 만약 휘파람을 분다면 어떤 감정을 담아 불고 싶은가요? 

수채는 ‘휘파람’을 이용해 덤덤이, 들개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며, 점점 개들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인간의 언어인 ‘말’
이 아니라 휘파람 ‘소리’로 감정을 주고받은 것처럼 몸짓이나 표정,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만으로도 마음을 충분히 전
달할 수 있을까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였던 미주는 아팠던 경험을 수채에게 털어놓습니다. 미주는 과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소문은, 미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요? 또 내가 만약, 미주의 친구였다면 미주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문제아 안민수는 직접 폭력을 쓰거나 자신의 패거리를 이용해 수채에게 강도 높은 학교폭력을 저지릅니다. 교내에는 학
교 폭력을 목격한 동급생들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수채를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학생들은, 자신
의 행동이(무관심이) 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까요? 내가 만약 목격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내가 한 선택

선택한 이유



수채는 안민수의 학교 폭력, 미주와의 깨진 우정,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덤덤이’를 보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속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지요. 나에게도 ‘덤덤이’
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